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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 향토지에도 도내 화전농업의 역사 기록

하천 등 물 인접지에서 메밀 조 감자 등 재배· ·

주둔소 숯가마터도 법정사는 항일유적지4·3 · … 

환상숲길 은 다양한 역사문화 공간을 넘나든다' ' .

해발 도순천 상류 지경에서는 일제시대까지 제주에서 이뤄지던 화전터의 흔적이 확인됐700m 

다 화전 은 중산간지대 목장지대나 숲을 태워 사용했던 경작지다 제주에서 세기를 전. ( ) . 19火田

후해 이뤄졌던 화전의 흔적은 한라산 목장지대에 대한 농경지화 정책 등 화전의 진행과정과 

경제 활동 당시 도민들의 농업형태를 엿보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화전은 탐사 , . 

구간 여러곳에서 그 흔적이 엿보이는데다 과거 중산간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 비

춰볼 때 앞으로 진행될 환상숲길 탐사구간으로도 이어져 하나의 화전 벨트 를 형성한 것으로 ' '

보인다.

제주도와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가 펴낸 한라산의 인문지리 에 의하면 년 공마제도가 폐지' ' 1894

되면서 무상으로 경작지를 얻을 수 있는 화전이 제주도 전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된다 마을에. 

서 펴낸 향토지에서도 화전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.

서귀포시 하원향토지 년 에는 하원리 인구동태를 호적중초를 찾아서 보면 가경 년(1999 ) " 15 (1908

년 에 화전민 인구표시로 호에 명의 화전민 화동인 이 너른도 등에 분포해 살아왔음을 알 ) 15 41 ( )

수 있다 는 내용이 있다 또 동홍동지 년 에서도 화전의 기록이 있다 동홍마을 미악산 서" . (2003 ) . "

북쪽에 연저골이 있다 년대까지 연저골에는 여호가 화전생활을 하며 동네를 이뤄 살았. 1930 15

다 연저골 서북쪽 지점에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있다 고 적혀 있다. 300m " .

하지만 제주도 화전은 일제가 산림보호 명목으로 금지정책을 펴면서 년대를 기점으로 점1930

차 축소돼 간다 다른지방보다 빨리 제주도 화전이 소멸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일본으로 건너. 

가는 도민이 급격히 늘면서 굳이 화전이 아니어도 농촌경제활동이 가능한데다 때 산간마'4·3' 

을의 소개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.

한라산 둘레길을 가로지르는 도순천은 서귀포지역의 역사유적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

중요한 공간이다 법정사는 한라산 둘레길의 시점이기도 하다 법정사는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. . 

의 근거지였다.



법정사 항일투쟁 은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년 월 일에 여 명이 주민들이 중' ' 3·1 1918 10 6 400

문주재소를 습격했던 사건을 말한다 법정사 항일투쟁은 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전국 최. 3·1

대 규모의 단일 투쟁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최초 최대 거사라는 점에서 항일 운동사의 시발점·

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.

알려지지 않았던 주둔소 확인도 탐사과정에서 얻은 수확중 하나다 서귀포시 시오름 정상에4·3 . 

서 서북쪽으로 쯤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주둔소는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외500m . 

성과 내성의 이중구조에다 성담과 망루 등을 갖춘 주둔소는 외성이 삼각 구조로 눈길을 끈다. 

기존에 발견된 시오름 하단부의 주둔소와 비슷한 형태로 당시 토벌작전 전개과정과 주둔소 4·3 

구축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.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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